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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연락처
“아, 꼰대야 뭐야-”
“하여튼 요즘 애들이 문제야!”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장년부터 그 이상의 어른들은 기성세대, 청소년과 청년들은 신세대라 
불렸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어느 순간 알파벳으로 자신과 타인을 특정 짓는 시대가 되어 
태어난 년 도에 따라 해당 문자를 부여받는 세상이 됐다. 이는 X세대, Y세대, Z세대 등 총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필자의 경우 21살의 나이로 Z세대에 해당한다. 하지만 Z세대라 칭해진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가끔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10
대~20대가 공감할 것이다. 우리를 부르는 이름, 그것은 다름 아닌 MZ세대이니 말이다.

 수많은 이들이 MZ세대는 독특한 개성, 자신감, 삶을 즐기는 자세를 지녔다고 말한다. 집과 
회사 또는 학교라는 공간만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
렇기에 TV 방송, 유튜브, OTT, 마케팅, 광고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MZ세
대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30~40대, 나아가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런 MZ세
대의 문화를 조금은 낯설게 느껴 동의어로 요즘 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 1)

‘네이버TV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십분 클립’을 보면 많은 이들이 MZ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내가 꼰대였어 ㅇ0ㅇ❓❗” MZ세대가 없는 회식 
자리에 꼰대 판정받은 장윤정☘|KBS방송]으로 MZ, 즉 요즘 세대랑 다른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며 진행된다. 이때 게스트들의 나이는 30세부터 46세까지로, 이들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
른, 서른하나라 우리도 MZ가 아니야”라며 방송 중에도 MZ세대와 자신들이 다름을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으니, 요즘 애들과 다르다고 말하던 30대~40대 초반 출연
자는 다름 아닌 MZ세대라는 것이다.

 2)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로 1980~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을 일컫
는다. 즉 통상적으로 알려지고 사용된 바에 따르면 ‘MZ=요즘 세대’이지만, 사실상 43살도 MZ
세대였던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써 MZ세대를 알아보자. MZ세대는 인터넷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던 1980년대 초반부터 온전히 정착된 2000년 무렵에 태어난 이들로, 인터넷 사용이 익
숙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현 2022년 기준으로 10대 후반~43세까지
가 MZ세대에 해당한다. 3)전체 인구의 34%, 즉 1/3에 해당하는 이들은 경제활동의 주체이며 
이들로 인해 사회 분위기 조성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마케팅 업
계에서는 통칭 MZ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MZ의 발단이었다. 하지만 지
금은 상황이 다르다. 앞에서도 여럿 언급했듯 사전적 MZ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MZ의 의미
는 완전히 상반되니 말이다.

 개인적이다·마이웨이·당연시된 스마트폰·SNS 사용 등 MZ세대를 대표하는 말로 알려진 문장
만 봐도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의 모습이 그려지니, 오늘날 진정한 MZ세대는 Z세대 한정으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저 사전 속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MZ세대는 그저 디지털 시대로 묶
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많은 이들이 MZ세대의 의미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과거에 얽매인 사전적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필자는 이에 대해 오늘날
은 세대를 나타내는 용어에서부터 ‘NG가 나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같은 세
대로 불리는 집단 내에서도 NG를 외치게 만든다.

 요즘애들은... 꼰대... 잼민이... 고인물... 이는 같은 세대로 불리는 MZ세대 내에서 서로가 서
로는 부르는 말 중 일부이다. 이미 그들은 서로를 다른 집단으로 인식해 누구는 틀에 박혀있
다고, 누구는 예의가 없다고 서로를 비난한다. 지나친 MZ 열풍은 결국 세대, 나아가 세상에서 
NG를 정당화해 버렸고, MZ세대는 NG시대가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MZ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경제 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 년 도만 보
면 20년 정도의 차이뿐이지만, 인터넷이 도입되며 눈 깜짝할 새에 발전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제는 세대 규정보다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정도로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각 연령층의 특징과 방향성, 그들의 생각은 다르기에 
이에 관한 연구와 분석도 필요하다. 그러나 마치 모두가 그런 것인 양 세대별 특징을 규정지
어 특정 세대를 ‘특정 시선’으로 보는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이는 ‘이해’라는 행위로 시작되며 
차츰 서로 돕고 보완하여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약 5천만 인구가, 나아가 전 세계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영화 속에서의 
NG는 이미 충분했다. 그러니 이제는 세대 구분이라는 틀 정도는 벗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다. 이해, 그것은 NG 난 시대에 유일한 해결책이다. 갈등보단 화합을 꿈꾸며 이미 시작된 우
리의 삶을 먼 미래에 돌아본다고 상상해보자. 컷!을 외치며 박수 소리가 울린다면, 그보다 멋



1) 네이버TV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십분 클립 : https://tv.naver.com/v/267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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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영화는 없지 않을까. 누군가는 너무 이상적인 세상을 바라는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
만, 이상적 세상의 완성보다는 비교적 이상적인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라고 표현하
고 싶다.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삶의 영화 진행되는 
속에서, 그리고 그 끝에서 모두가 NG가 아닌 ‘오케이!’를 외치는 그날이 오기를.


